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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총력

- 에너지정책실장 주재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2.28.(목) 

서울에서 제3차「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수소

생산기업, 유통기업, 충전소, 수소차 제조사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올해 2월 협의체 발족 ((총괄)산업부, 유통전담기관, (수요)

환경부, 국토부, 충전사업자, 수소차 제조사, (공급)기체·액화수소 생산자, 수소유통사 등)

  

  동 회의에서 수소생산기업과 유통기업들은 액화플랜트 등 신규 준공예정 

설비의 수소공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존 설비의 정기 점검 계획 및 이에 

따른 대체 공급 계획 등을 조율하였으며, 주요 충전소 운영사는 연말연시 

연휴기간중 지역내 충전소 휴무 일정 분산 등을 통해 수소차 사용자들의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지원 계획을, 수소차 제조

사는 내년도 수소 버스 등 수소차 생산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산업부는 수급 

위기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수송용 수소유통 전담기관 별도 지정 등 수소 수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지난 11월 하순 중부지역 일부 충전소에 발생한 

일시적 수급 차질의 원인이 되었던 수소생산설비는 당초(12월 말)보다 앞당겨 

12월 중순부터 정상 가동 중”이라고 언급하며,“정부는 연말연시 수소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 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정적 수소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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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3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2.28(목) 10:30 (60분) /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지하1층A회의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 (참석대상)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수소생산, 공급, 충전기업등임직원(총25명)
  ㅇ (정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수소정책과장, 환경부, 국토부
  ㅇ (기업) 수소생산기업, 액화수소생산기업, 수소공급기업, 충전소운영기업등
    * 현대제철, 현대차, SK E&S, 에어리퀴드, 하이창원, SPC, 어프로티움, 하이넷, 코하이젠 등

  ㅇ (기관)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2. 논의 사항

 □ 연말연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

 □ 24년 수급 전망 및 수급 대응체계 강화

3. 진행 일정(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0:30∼10:35(‘05) 모두 발언 에너지정책실장

10:35∼11:10(’15)

① 연말연시 수급상황 점검 유통전담기관

②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 환경부

③ 24년 수급 전망 및 수급 대응체계 강화 산업부

11:10∼11:25(’35) 업계별 애로 및 건의사항 

11:25∼11:30(’05) 마무리 발언 에너지정책실장


